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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분석학의 창시자인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잠자는 

동안 억압된 욕망이 꿈으로 나타난다고 이야기했다. 그에 

따르면 꿈을 통해 미처 알아차리지 못한 마음의 갈등이

나 소망, 몸의 이상 등을 발견하게 될 수도 있다.  

색채심리 및 인지심리 분야의 권위자 하라다 레이지는 

그의 저서 <써먹는 심리학> 시리즈 가운데 하나인 <써

먹는 심리학: 자기 계발 편>에서 꿈을 통해 자신의 성격

과 행동을 이해하고 심리 상태를 잘 살핀다면 더 자신 있

는 삶을 살 수 있다며‘꿈이 알려주는 진정한 나’에 대해 

설명했다.

 

■ 하늘을 나는 꿈  

양손을 퍼덕거리면서 공중으로 날아오르거나 마음만 

먹으면 하늘을 자유롭게 떠다니는 꿈은 매우 상징적인 의

미가 있다. 중력에서 해방되어 상쾌한 기분으로 날아다니

는 꿈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목표를 설정했

을 때 잘 꾼다. 애인이 생기거나 마음이 드는 사람을 만

났을 때 느끼는 기대감이 하늘을 나는 꿈으로 나타나기

도 한다.

또 어떤 바람을 이룰 수 없는 처지에서도 이런 꿈을 꾸기 

쉬운데, 꿈속에서는 중력의 장벽에서 해방되어 마음껏 날

아다닐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하늘을 나는 꿈은 

따분한 일상에서 탈출하려는 욕구를 꿈속에서나마 만족

시키려는 잠재의식의 배려일 수 있다. 별다른 욕구나 바람

이 없는데도 하늘을 나는 꿈을 꿨다면 자신이 정말로 바

라는 것이 따로 있을지도 모른다.

꿈속에서 하늘을 나는 방법은 다양하다. 가장 많은 것

이 양팔을 벌리고 나는 꿈이고, 그 다음이 양팔을 뻗고 

나는 꿈이다. 그냥 공중에서 우두커니 서 있거나 걸어다

니는 사람도 있고, 헤엄치듯 나는 사람도 있다. 어렵게 날

아오르는 사람일수록 따분한 일상에서 탈출하려는 욕구

가 강다하고 볼 수 있다.

 

■ 떨어지는 꿈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꿈은 흔한 꿈 중 하나다. 신나게 

날아다니다가 중심을 잃고 곤두박질치기도 하고 언덕에

서 떨어지기도 한다. 떨어지는 꿈은 보통 실연이나 실패로 

불안을 느낄 때 꾸기 쉽다.

자기 뜻대로 안 되거나 욕구를 참아야 할 때도 이런 꿈

을 꾼다. 인간은 꿈속에서 떨어질 때 심한 공포감을 느끼

는데, 너무 무서워서 꿈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기도 한다. 

이런 꿈은 일상생활에서 느낀 초조감이나 불안이 마음

속 깊이 숨어 있다가 꿈으로 나타난 것이다.

꿈이라는 사실을 알고 꾸는 꿈을‘명석몽’이라고 한다. 

꿈속에서는 불가능이 없으며 자신이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을 알면 마음껏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그래서 명석

몽을 꾼 사람은 대개 행복감과 성취감을 느낀다.

  

■ 싸우는 꿈

싸우는 꿈은 마음속에 갈등이나 불만을 품고 있을 때 

많이 꾼다. 인간은 불만스러운 대상에게 꿈속에서 마음

껏 대들어서 마음의 균형을 유지한다. 그런데 싸우는 상

대가 불분명할 때는 그 상대가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일 수 

있다.

낮 동안에 스스로 욕구를 억압하거나 자신의 싫은 면

을 드러내면 잠재의식 속에 불만스러운 감정이 쌓인다. 

그 불만스러운 감정이 꿈에서 형상화되어 자신과 싸우면

서 불만을 해소한다. 그래서 싸우는 꿈을 꾸면 마음이 개

운해지기도 한다.

 

■ 알몸으로 걷는 꿈

알몸으로 길거리나 학교, 직장에서 걷는 꿈을 꿀 때가 있

다. 이때 성적으로 흥분했다면 억압된 성적 감정이 꿈으

로 나타난 것이다. 하지만 성적 감정 없이 단순히 부끄러

움이나 두려움을 느꼈다면, 면접이나 데이트 등 중대사를 

앞두고 있는데 자신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불안해서 이

런 꿈을 꿀 수도 있다.

여성이 실수로 남자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창피를 당하

는 꿈도“남들의 웃음거리가 되면 어쩌지?”라는 마음속 

불안이 그대로 꿈으로 나타난 것이다.

  

■ 죽는 꿈

자신이 죽는 꿈은 아주 꺼림칙하지만 꼭 나쁘게 볼 일

은 아니다. 죽음은‘끝남’을 뜻하는데, 인간관계나 어떤 

일이 끝나는 것에 대한 불안을 느끼면 이렇게 죽는 꿈을 

꾸기도 한다.

 한편 죽음은‘재생’을 뜻하기도 한다. 지금까지의 자신

이 죽어야 새롭게 거듭나므로 자신의 내면을 새롭게 바꾸

려 할 때 이런 꿈을 꾸게 된다. 새로운 도전할 때도 죽는 꿈

을 꾸는데, 특히 앳된 티를 벗고 어른이 되는 사춘기 청소

년이 이런 꿈을 꾸기 쉽다.

  

■ 질병을 암시하는 꿈

꿈속에서 어떤 질병을 암시하는 장면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몸속의 미묘한 변화를 감지한 잠재의식이 

자신에게 보내는 경고의 메시지일지도 모른다. 

이처럼 질병을 암시하는 꿈은 대개 불쾌감이나 통증을 

연상시킨다. 사람마다 불쾌하게 하는 시각적 장면이 다른

데, 업무에 시달리던 한 여성은 몸을 상하기 전에 손목시

계가 수많은 초침으로 가득 차 움직이지 않는 꿈을 꿨다

고 한다. 시계가 먹통이 되는 꿈으로 잠재의식이 무리하지 

말라는 경고를 보낸 것일 수도 있다.

미시간주립대학에서 심장병을 앓는 입원환자 49명의 

꿈을 조사한 적이 있는데, 꿈을 꾸지 않는 환자들이 꿈을 

꾸는 환자들보다 병세가 더 중했다고 한다. 그만큼 꿈을 

관심있게 살피는 것은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병세의 악

화를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잠재의식은 꿈을 통해 우

리의 건강을 챙겨주는 고마운 존재인 것이다. 

꿈을 통해 ‘나’를 발견한다 … 꿈이 알려주는 진정한 나

생활  문화   


